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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el of Non-regular Labor Market  

비정규직노동의 증가와 과도한 비중은 한국노동시장의 중요한 특징으로 언급되고 있다

본 고는 비정규직의 핵심적인 특징인 불완전한 고용과 저임금에 초점을 맞추어 비정규

직 노동시장모형을 전개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하는 모형은 일자

리 결합모형 으로 비정규직의 일자리에서는 일자리업무의 지속확

률보다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지속확률이 낮다는 점을 모형화한다 분석결과 일자리소멸

이 내생적인 모형에서 일자리의 지속성보다 고용의 지속성이 낮다는 사실은 근로자의 

임금과 구인배율을 감소시키고 실업율은 증가시킴을 보인다 특히 비정규직의 고용관계

속에서는 비정규직들의 저임금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으로 시장에서 스스

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비정규직들의 고용이 기업의 이윤에 미치는 효

과는 그러한 고용형태가 임금과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불확실하다 비정규직 고용의 동학적인 결과는 경제성장에 대

한 고용탄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의태모형실험을 통하여 모형의 다양

한 분석결과를 확인한다

핵심주제어 : 비정규직, 일자리결합모형, 낮은 고용안정성, 고용탄력성   
주제분류 : J6,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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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시장은 최근 10여년간, 특히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
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비정규직의 확산이라는 점은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지금까지 적지 않은 연구들이 발표되었고 그러한 연구를 통하
여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현황과 문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러
한 논의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비정규직문제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노동시장모형이 개
발되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모형을 통한 분석보다는 비정규직 통계
를 정리하고 그 의미와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였다. 본 고는 그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고용의 특징을 반영하는 노동시장을 모형화하고자 한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지난 20 여년간 비정규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는 
것은 통계에서 잘 나타난다. 총 취업자에서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에 90년대의 경우 
1993년 약 6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90년대 말 50% 내외로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2001년 73.2%였던 정규직의 비중이 2013년 6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비정규직 고용동향)1) 비정규직에 대한 적지 않은 연
구 중 유경준(2009), 전병유(2009)은 비정규직 문제와 대책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제
시하고 있다. 다른 관점에서 전병유∙장동구(2005)는 비정규직과 생산성간의 관련을 논의하였
고, 정재훈∙오주연(2008)은 비정규직이 노동생산성과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비정규직의 채용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홍
민기(2012)는 “비정규직 비율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생산성이 약 0.31∼0.42% 감소하며, 간접
고용의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생산성이 약 0.75∼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
성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한편, 비정규 근로나 간접고용의 사용이 이
윤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업이 비정규 근로와 간접고용을 사용하면 
생산비용이 하락하지만, 그 만큼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윤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러한 연구들은 비정규직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유용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지만 비정규직노동시장을 모형화거나 또는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하고 있지 않다.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정리하거나 회귀분석을 이용하
여 비정규직고용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논리나 

90년대의 경우 특히 임시직의 비중증가가 뚜렷한 추세를 보여 왔다. 비정규직의 현황 및 추이에 대
한 통계자료는 부록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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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일자
리 결합모형(job matching model)을 이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시장을 모형화하고 이
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핵심적인 특징인 불완전한 고
용에 초점을 맞추어 모형을 전개한다.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교하여 비정규직을 특징
짓는 것은 “비정규직”이라는 명칭에서 의미하는 대로 고용관계가 정규적이 아니라는 
고용의 “비정규성”이고, 그 결과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본고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낮은 고용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시장을 모형화하고 시장
의 작동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2)  

 먼저,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을 근로자의 개인적이 아닌 노동시장전체의 관
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안정 고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비정
규직 근로자가 경험하는 불완전한 고용의 핵심적인 특징은 일자리업무의 지속확률과 
근로자의 고용지속확률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3) 즉, 비정규직의 특징은 일자리의 
지속성과 고용의 지속성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인데, 달리 표현하면 일자리유동(Job 
Turnover)과 근로자유동(Worker turnover)이 다르다는 것이고, 후자가 전자보다 훨
씬 크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노동시장모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
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일자리업무의 지속성이 고용의 지속성과 동일한 경우라면 비정규직의 채용
이 필요하고 그러한 채용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경제∙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불완전한 고용 또는 
낮은 고용유지확률은 기업들이 생산과정에서 유지하는 일자리 또는 업무의 유지확률
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업무가 매기에 반복지속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업
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해당 일자리의 업무를 지속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이 되는 것이다. 업무는 “정규적” 인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행되어야 할 
“업무는 지속정규적인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은 지속적이지 않고 비정규
적인 현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또 다른 특징은 임금이 낮다는 것인데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비정규직의 낮은 고용지속확률이 임금에 미치

다양한 비정규적인 고용형태가 존재하므로 “비정규직”노동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고용형태들을 포함하느냐 하는 
것은 통계조사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본 고에서는 고용유지확률이 업무의 지속확률보다 낮은 고용형태로 정의한다.  

이하에서 고용지속확률 또는 고용종료확률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일자리업무의 지속성을 업무의 지속성 또는 
일자리의 지속성이라고 표현한다. 김철희외 2인(2012)는 연간 비정규직의 유지율은 약 58～62%,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으로의 전환은 14～20% 내외라고 밝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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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가 있는 지 있다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논의한다.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들 중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임금협상력(Bargaining Power)일 것이다.  
비정규직들의 경우 임금협상력이 낮은 것이 일반적일 것이기 때문에, 낮은 협상력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되 낮은 고용지속확률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
하는 가를 논의한다.4) 

비정규직의 채용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은 비정규직의 채용시 기업이 평가하는 
노동비용과 노동생산성에 기초하고 있을 것이고, 정규직과 비교하여 노동비용대비 생
산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고용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
지만 이러한 행태에 대한 경제학적인 추정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
다. 김윤호(2007)는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비용대비 생산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가능성의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그러한 가설이 실증
적으로 뒷받침된다고 주장하였다.5) 

여기에서는 기업이 의사결정으로 합리적으로 한다는 가정하에 비정규직고용의 비
용과 생산성을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먼저, 낮은 임금은 노동비용
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확실하지 않다.6) 
고용안정성이 확률변수여서 고용유지확률을 통하여 기대소득에 영향을 끼친다면 낮은 
고용안정성이 근로자의 근로노력이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모두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갖는 고용지속성은 확
률변수라기보다는 이미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
다. 즉 통상적으로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의 노력이나 생산성과 무관
하여 열심히 일한다고 하여 고용의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다. 이러한 경우 
Lindbeck and Snower (1988)가 말한 고용(불)안정(iob security)의 소득과 대체효
과 중 대체효과만 발생하여 생산성에 정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7) 이와 같이 근로
노력과 무관하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고용구조는 소득효과를 발생시켜서 생산성을 증
가시키는 효과보다는 현상을 유지하거나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와 관
련된 연구인 전병유∙장동구(2005)는 제조업에 대한 연구에서 비정규직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없다고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이 기업의 노동생산성과 재무적 상태에 

하지만 본고의 이하분석에서 확인되는 대로 비정규직의 협상력이 낮지 않다고 하여도 고용유지확
률이 낮으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이 낮아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에 대한 것은 추후 보다 많은 분석을 통하여 검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은수미 외 2인
(2011), 이병희(2011)도 비정규직고용이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고용이 비정규적이 아닌 경우에도 저임금의 문제는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비정규직의 저임금이 고용의 비정규성
이나 낮은 임금협상력에 기인할 수 있음을 보인다.  

고용안정성이 근로노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의는 Lindbeck and Snower(198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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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정재훈∙오주연(2008)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고용과 노동생산
성, 비정규직과 재무적성과의 관계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였으며,8) 홍민기(2012)도 
비정규직의 고용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외부효과를 통하여 다
른 정규직의 생산성에도 부의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모형으로는 일자리결합모형
(Job Matching Model)을 사용하고,9) 모형에 비정규직 일자리의 특징을 반영하여 모
형의 균형조건을 도출하고, 도출된 균형조건을 이용하여 비교정학을 통하여 그러한 
특징이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 모형은 업무의 지속성과 고
용의 지속성을 구분하여 모형화할 수 있어서, 비정규직의 낮은 고용유지확률 또는 높
은 고용종료확률이 주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일자리
소멸이 내생적인 모형에서 비정규직의 높은 고용종료확률은 임금과 구인배율을 감소
시키고 실업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고용지속확률은 일정한 조건하에
서 임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결과는 노사의 협상
력크기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만일 낮은 고용지속확률이 근로자의 임금 협상력을 
감소시킨다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낮은 고용지속확률과 임금 협상력이 결합하여 더욱 
낮은 임금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비정규직의 저임금구조는 낮은 
고용지속확률과 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고용불안정성의 개선없이는 저임금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낮은 고용지속확률이 구인배율을 감소시킨
다는 결과의 의미는 “비정규직”이라는 형태의 노동비용절감적 고용제도가 일자리를 
만드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뜻한다. 분석결과를 동학적으로 확대한 결과는 비
정규직 고용은 경제성장에 대한 고용탄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으로 확인되었다.  

이하에서 본고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II 절에서는 일자리 소멸이 내생적인 일
자리결합모형을 소개하고, 모형 속에 비정규직의 특징을 도입하고 모형의 균형조건을 
도출한 후 균형조건에 대한 비교정학과 模擬實驗(Simulation Experiment)을 통하여 
낮은 고용지속확률이 비정규직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III 장에서는 
분석결과의 의미를 정리한다. IV 절은 본 연구를 닫는다.  

  
Ⅱ. 비정규직 노동시장  

동 연구는 2002년, 2003년 2005년의 사업체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종단연구를 하였고, 비정규직 고용과 
노동생산성 및 재무적 성과간의 회귀분석결과 회귀모형이 유의하지 않거나 선형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히
고 있다. 

일자리 결합모형은 Pissarides(2000)이나 Petrongolo and Pissarides(2001), Yashiv (2001)을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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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일자리 결합모형에 비정규직의 특징을 반영한 모형으로 변형시켜서 
정리한다.10)  

2.1 일자리 결합함수    
일자리 결합모형은 근로자와 일자리간의 결합(job matching)은 순간적으로 발생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비용이 드는 과정이고 그러한 특징을 결합함수(Matching 
Function)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먼저,  와  는 각각 실업자와 공석인 일자리의 
크기를 나타낸다면 결합함수는 로 표현한다. 결합함수는 두 변수에 대하여 증
가함수이고 1차 동차함수라고 가정한다. 이 가정하에 결합함수를  로 나누면 

θ 를 정의할 수 있고 이 식은 매 기간 빈 일자리가 채워지는 확률을 의

미한다. 두 변수의 비율    는 공석-실업비율로서, 이 비율이 클수록 노동력이 
부족하고 따라서 일자리의 기회가 많음을 의미한다.11) 실업자가 취업(결합)이 될 확률
은 이다. 함수 는  의 감소함수가 됨을 확인 할 수 있다:′ ≤ . 반
면에 는  의 증가함수이다: ′  . 

2.2  생산구조와 구인 및 구직결정  
생산의 구조는 노동이 유일한 생산요소이고, 일자리에는 한 명의 근로자가 고용되고, 일자리

의 생산성은  로 표현하는데  와  는 각각 일반적인 생산성과 기업고유의 생산성충격을 
의미한다. 기업고유충격(idiosyncratic shock = x )이 발생하면, 이 충격은 기업의 생산성을 변
화시키고, 충격결과 생산성이 유보생산성이하로 감소하면 일자리는 소멸되고, 근로자는 실업의 
상태로 진입한다.12) 기업고유의 생산성충격  는 [0, 1] 구간 범위 안의 확률변수이고 분포는 

이며, 포와손 (poisson)비율  로 발생한다. 일단 결합된 일자리는 새로운 충격이 발생할 
때까지 일정한 생산성 를 유지하게 된다. 

일자리와 근로자가 결합된 일자리에서는 매 기간마다  의 이익을 기업에게 발생시킨
다. 기업고유충격이  인 일자리의 기대이윤의 현재가치를 라고 하면  인 경우 그 
일자리는 유지되고,  이면 일자리는 소멸된다. 달리 표현하면   이 되도록 
하는  은 유보생산성이고, 기업-고유충격  의 크기가  인 경우 일자리는 소멸되고 

 이 절에서의 모형소개는 최창곤(2007)에서 인용.
공석-실업비율을 의미하지만 이하에서 노동통계용어인 구인배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일자리소멸이 외생적인 경우에 대한 분석은 부록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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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경우에 해당 일자리는 유지된다. 
생산성이  의 구간에 속할 때 일자리에서 발생하는 미래 기대이윤의 현재가치는 아

래의  가치방정식 (1)로 표현되는데, 그 의미는 새로운 충격(= 이 발생하는 경우, 그 충격의 크
기가 의 범위에 있으면 일자리의 가치는 에서  로 바뀌고, 충격크기가 [0, R] 
의 범위에 있으면 일자리는 소멸되고  가치를 잃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공석인 일자리에 
대한 가치 방정식은 (2)식에 표현되어 있는데 (2)식에서  는 빈 일자리가 갖는 (자산)가치이고 
θ 는 공석의 일자리가 근로자와 결합이 될 확률이다. 모든 일자리는 기업고유충격의 가치가 

최고수준인 1 이 되면 창출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1)

                                          (2)

근로자의 관점에서 평가되는 일자리와 실업상태의 가치는 아래 식 (3) 과 (4)식으로 정의된
다. 근로자들의 목적은 여가와 노동소득의 기대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고,13) 실업상태의 근
로자들이 즐기는 여가 및 기타 가사노동의 가치들의 편익가치를 , 현재 취업한 근로자의 임금
은 , 근로자의 할인율은 이다. 생산성이  인 일자리에 취업된 근로자가 얻는 미래
소득의 현재가치  는 다음의 방정식 (3)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식의 의미는 취업 중 임금
소득을 벌지만 기업고유충격이  의 범위에서 발생하면 일자리가 소멸되어 이직하게 되고 
그 결과  를 잃고  만큼의 기대편익을 얻게 됨을 나타낸다. 하지만 새로운 충격의 크기
가 의 사이에서 발생하면 취업의 가치는 변하게 된다.14) 취업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 
 의 근로소득을 벌지만  의 확률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데, 그 경우  의 순이
익(Net Return)을 얻게 된다. 일자리를 잃을 확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르기 때문에 
   과    라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정규직의 고용유지 확률은 일자리의 지속확률인 
 와 동일하지만 비정규직의 고용유지확률은 일자리의 지속확률보다 낮은  이 
됨을 의미한다.15) 반면에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얻는 모든 편익의 현재가치는 (14)식으로 표
현된다. (14)식은 또한 실업상태에서 얻는 기대편익의 현재가치  의 가치방정식으로, 실업상태
의 근로자에게는 여가 및 기타활동에서 얻는 효용가치  가 발생하고  의 확률로 취업이 
될 수 있고 취업시 순 편익은 가 됨을 나타내고 있다.   

근로자들은 무한히 생존하고 위험-중립적이며, 모두 동질적이고 그 크기는 測度(measure) 1로 정규화 한다. 
남자근로자에게  값은 0 이지만 여자근로자의  값은 0 보다 큰 수가 될 것이다.
 즉,  은 비정규직의 고용종료확률 또는 실직확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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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2.2 노동시장균형
이 노동시장모형의 균형은 임금방정식,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소멸조건과 비버리지곡선에 의

하여 설명된다. 먼저 앞에서 정의된 벨만방정식과 내쉬협상의 1차 조건을 이용하여 임금 방정식 
(5)를 얻을 수 있다.16)  

       
                           (5)

임금방정식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높은 고용종료확률은 직접적인 효과와 θ 를 통한 간접적
인 효과를 통하여 임금에 영향을 끼침을 보여주고 있다. 추가로 모형에서 유도되는 조건은 일자
리 창출과 소멸방정식인데, 먼저, (5)식을 일자리가치방정식 (1)에 대입하고, 기업고유충격이 
   일 때 일자리가 창출되므로 일자리 창출조건은 (6)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조
건에서는 θ 와  이 역의 관계를 갖고, 비정규직 고용종료확률  은 θ 와  을 변화시켜
서 일자리 창출조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모형에서 비정규직들의 높은 고용종료확률은 일자
리창출조건자체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은 중요하다.       

    



                                  (6)

<정리 1> 비정규직의 높은 고용종료확률은 일자리창출조건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는다.17)

다음으로 일자리소멸은 기업고유의 생산성충격이  이하일 때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
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식 (7)은 구인배율이 클수록, 근로자들의 (요구)임금이 높아지고 따
라서 보다 많은 일자리가 소멸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일자리소멸조건에서는   와  이 정의
관계를 갖고 고용종료확률  에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이 확인된다.18)    인 경우와 비교하

이하에서 도출과정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이라고 가정한다. 
이 점은 지난 10여년 이상 비정규직이 증가하였지만 일자리창출이 증가하였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사실과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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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항이 추가되면서 유보생산성  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7)

이 모형에서 비버리지곡선(Beverage Curve)은 아래와 같이 유도된다. 

       
                                (8)

임금은 일단 결합이 된 일자리와 근로자가 생산하는 잉여를 대상으로 하는 내쉬
협상(Nash Bargaining)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고 가정하는데, 그 의미는 일자리 결합
시 기업과 근로자의 잉여(surplus)의 가중치가 극대화되도록 임금이 결정됨을 의미한
다.19) 그 결과 빈 일자리와 구직자가 결합된 일자리에서 발생하는 잉여가치를 기업과 
근로자가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여 갖게 되고, 새로운 생산성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임
금은 다시 협상이 된다. 임금결정의 내쉬협상과정은 아래의 최적화문제로 표현된다. 
 는 협상과정에서 근로자들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나타내고  는 일자리
결합으로 인하여 기업과 근로자에 발생하는 잉여의 합을 의미한다.  

            s.t       (10)

이 최적화문제의 해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정리된다.  

                                 (11)

2.3 고용종료확률의 효과  
이상의 균형조건들을 이용하여 정상상태에서의 4개의 내생변수 - 실업, 유보생산성, 임금, 

공석-실업비율 등-에 대하여 풀 수 있다. 본 소절에서는 균형조건들을 이용하여 비정규직의 고용
종료확률이 노동시장의 내생변수들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방정식과 일자
리소멸방정식을 대상으로 고용종료확률에 대한 비교정학을 한다. 

일자리창출방정식과 소멸방정식 두 조건에 대한 비교정학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종료 확률이 

수평축과 수직축이 각각 θ 와  을 나타내는 공간에서의 논의임. 
임금결정에 대한 다른 모형은 임금공시(wage posting)모형을 전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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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생산성과 구인배율에 미치는 효과를 알 수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과 실업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 

   ∂
∂



′      > 0                              (12)

          ∂
∂


     < 0                      (13)

여기에서,  ′

′


 이고, 그 

부호는 양수 값이 됨을 알 수 있다. 유보생산성  에 대한 결과를 보면 가 정의 값을 갖고 
′가 음수이므로 식 (12)는 양수가 된다. 즉, 유보생산성은 고용종료확률이 커질수록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반면에   에 대한 도함수는 음수 값이 되는데 그 의미는 비정규직들의 고용종료
확률이 커질수록 구인배율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구직의 지속기간은 길어짐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에서 높은 고용종료확률이 유보생산성의 증가와 구인배율의 감소라는 효과를 주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 의 그러한 변화는 다른 두 내생변수인 임금과 실업률을 다음과 같
이 변화시킨다. 먼저, 위의 임금방정식에 따르면 의 감소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임금을 감소시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





             (14)

이 결과에 따르면 임금은 비정규직들의 높은 고용종료확률이 구인배율을 크게 감소시키고 그 결
과 빈 일자리의 채용확률이 크게 변화하게 되면 임금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조건은 

아래 식으로 정리된다. 즉, 고용종료확률에 대한 구인배율 탄력성 (= 
  )이 크거나 또는 구인배

율에 대한 일자리결합탄력성 (=  )이 큰 경우를 의미 한다 :  qdN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는 위의 비버리지 곡선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데 (8) 식에 따르면 
실업률은 유보임금  의 증가함수이고 구인배율   의 감소함수임이 확인 된다. 따라서 비정규
직의 높은 고용종료확률은  을 크게 하고   를 감소시키므로 실업률을 증가시키게 된다. 같은 
방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취업확률(=)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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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0                (15)

 
<정리 2> 비정규직의 높은 고용종료확률은 비정규직 노동시장에서 일정한 조건( 


qdN
    )하에서 임금을 감소시킨다. 또한 구인배율을 감소시키고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효

과가 있다. 구인배율의 감소는 구직자들의 구직대기 기간을 늘려서 실업기간을 증가시키고, 빈 
일자리 비용의 기대가치 (=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게 된다.              

표 모의실험 분석결과

모의실험 분석결과 

           

θ

                   

2.4 비정규직고용의 추가효과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비정규직의 고용이 갖는 특징을 높은 고용종료확률이라는 

점만을 반영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다른 연구들은 비정규직의 고용이 생산구조에 미
치는 다른 효과는 생산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이다. 또한 높은 고용종료확률
은 근로자의 협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 이러한 효
과를 포함한 효과를 분석한다.  

(1) 생산성효과 
 홍민기(2012)는 비정규직의 직무 만족, 몰입, 헌신도 등이 정규직에 못 미치고, 비정규

직은 정규직에 비해 경험이 짧고 교육수준이나 훈련 수준이 낮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사용이 생산
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20)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모형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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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시킨다면 충원된 일자리의 가치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7)
 
생산성 감소의 크기는 고용종료확률의 증가함수라고 가정하여 으로 정의하

고 ′   이라고 전제한다. 이와 같이 비정규직의 고용이 생산성에 부정적인 효
과를 주는 경우에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낮은 생산성과 낮은 임금의 결합이다. 
이러한 효과는 기존의 다른 연구에서 확인이 되었던 대로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이 
기업의 노동비용을 절감시키지만 기업의 이윤이나 재무적 성과에는 유의할만한 효과
를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과 부합된다. 즉, 낮은 임금의 효과는 낮은 생산성으로 상쇄
되고 있어서 기업의 이윤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하다. 

    







     (19) 

일자리가치방정식 (19)에서 알 수 있는 대로 비정규직의 낮은 고용유지확률은 생산
성감소와 임금의 감소를 같이 발생시키는 경우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일자리의 이윤에 
미치는 효과는 확실하지 않다. 생산성과 임금의 상대적 변화의 정도에 따라 이윤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21)   

비정규직고용의 생산성감소효과 부분을 전제하고 위의 모형을 풀면 임금 방정식
은 아래 식으로 정리되고 당연한 결과지만 임금은 더욱 낮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22) 

       
                    (21)

홍민기(2012)는 비정규직고용형태가 생산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국내외의 여러 연구결과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의 광범위한 활용을 권장하고 찬성하는 쪽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 몰입도가 부족하고, 기
술과 기능이 부족하며, 팀워크 능력이 떨어지고, 이직율이 높다는 애로사항이 조사된 바 있다고 밝히고 있음.(2004년 
전경련 조사, 가재산ㆍ양병만(2004), 홍민기(2012) p.22에서 재인용)

비정규직의 고용이 이윤을 증가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채용을 선호하는 기업들의 행태에 
대하여 김윤호(2007)는 흥미로운 가설(비합리성 가설)을 제시하고 검증하는데, 기업들의 선택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의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분석하면서 낮아진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비교를 하는 것은 임금격차의 원인을 이해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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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3> 비정규직의 고용이 생산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경우 이윤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하고, 임금과 생산성에 미치는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2) 비정규직고용과 고용탄력성
모형의 분석결과를 동학적인 경우로 확장한다면 경제성장결과 증가하는 고용의 

정도를 측정하는 고용탄력성의 개념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모형에서 그에 해당하는 
지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는데, 먼저 이 모형에서 고용의 변화율은 아래 식으로 표
현된다.  

                     (22) 

이 표현을 이용하여 산출물 (=  )의 증가율 대비 고용의 증가율을 고용탄력성 (=)
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23)

위에서 논의된 대로 비정규직의 고용은 구인배율(=을 감소시키는데 그 결과 
를 감소시키므로 고용탄력성을 감소시키데 된다. 최근에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
증가효과가 감소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그 원인이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에 기인할 가
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증적으로 그 부정적 효과의 크기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탄력성의 감소 추가로 비정규직 고용에 따른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면 고용탄력
성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3) 비정규직의 협상력 
이상의 논의에서 임금은 기업과 근로자간의 내쉬협상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가정

을 하고 논의를 전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협상력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비
정규직 근로자의 높은 고용종료확률이 근로자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
제할 수 있다. 그 경우 비정규직의 협상력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면 낮아질 것
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  . 높은 고용종료확률과 그에 따른 협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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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는 아래 식 (5)‘에서 볼 수 있는대로 임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5)‘

2.5 분석결과 함의
이상의 분석을 요약하면 첫째로 최근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이슈가 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고용의 불안정성과 임금간에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현실적으
로 비정규직의 문제점은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이라는 것이었는데 두 결과가 
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과 전자는 후자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앞의 
모형전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생산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동일하여도 
고용종료확률이 높으면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낮게 형성된다는 것으로 임금차별의 가
능성을 시사한다.23) 

최근에 한국의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낮은 임금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임금의 상
승이 국가경제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본 고의 연구결과
는 그 문제에 대하여 부분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수의 비정규직노동을 유지하
는 노동시장에서 임금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즉, 임금상승이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논리에 따라서 임금상승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비정규직노동
시장에서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비정규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자리는 업무의 지속성 또는 정규성이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한정하고, 업
무의 정규성이 있는 곳은 고용의 정규성도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의 저임금이 기업들에게는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어서 기업의 이윤을 크
게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만일 생산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면 기업의 이윤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하였다. 이윤을 증가시킨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비정규직고용을 선택하는 것은 김 윤호(2007)에서 지적한대로 기업들이 비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비합리성 가설이 옳다면 비정
규직 고용은 임금과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이윤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고
용형태로 노동시장의 모든 주체들에게 편익을 주지 못하고 저임금과 저생산성이라는 
비용만을 발생시키는 셈이 된다.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동일한 생산성의 노동에 대한 고용안정성이 다르다면 발생할 수 있는 임금
격차는 보상임금격차인데,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에게 추가적인 보상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보상임금격차이론의 예측과 달리, “고용의 비정규성”에 대한 보상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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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동학적인 모형으로 확대한 결과 고용탄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10 여년간 한국경제에서 
성장에 따른 고용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그에 대한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들 중의 하나로 확대되는 비정규직 고용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서 엄 한 실증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고용이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온다면 그 결과 장기적으로 성장률의 저하
를 결과할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다면 비정규직 고용은 
경제주체들 누구에게도 편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저임금과 저생산성외에 저성장과 
낮은 고용탄력성이라는 추가의 비용만을 발생시키게 된다.24)       

   

IV. 맺는말 
본 연구는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특징인 “업무의 정규성”과 “고용의 비정규성”이

라는 점을 일자리결합모형에 도입하여 그러한 특징이 노동시장의 결과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일자리소멸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는 가정하에 비정
규직의 높은 고용종료확률은 노동시장에서 구인배율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일정한 조
건하에서 임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또한 실업의 증가와  
구직자들의 취업확률 감소효과가 발생시키며, 성장에 따른 고용증가효과를 의미하는 
고용탄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높은 고용종료확률은 낮은 임금의 관계는 현실에서 관측되는 임금통
계의 관점에서 인상적이다. 비정규직의 고용에서 관측되는 또 다른 특징은 저임금구
조였는데 본 고의 모형에 따르면 높은 고용종료확률과 저임금은 매우 접하게 연결
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저임금이 기업들에게는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어서 
기업의 이윤을 크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만일 생산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준
다면 기업의 이윤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하였다. 이윤을 증가시킨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비정규직고용을 선택하는 것은 기업들이 비합리적인 선택의 결과
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저임금은 노동비용을 절감시켜서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어
서 비정규직들의 높은 고용종료확률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극대화라는 목표에 
부합한다고 믿고 있다면 기업들로 하여금 비정규직의 고용행태를 금지하거나 축소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 높은 고용종료확률을 유지하는 비정규직고용이 바람직하지 않

본 고의 모형에서 명시적으로 모형화되지 않았지만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현상은 비정규직고용확대에 따른 
구직자들의 구직비용과 구직기간 확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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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근거를 이론적인 모형에 기초하고자 한다면 비정규직들의 높은 고용종료확률이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모형속에서 식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러한 고용행
태가 사회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기업의 궁극적인 가치에 부정적일 수 있
다는 논리들이 가능하지만 아직 이 모형에서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비정규직 고용이 생산성저하를 통하여 성장률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
한 추가 연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이론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비정규직 고용이 이윤을 크게 한다고 믿거나 또는 그러한 
고용을 선호하는 기업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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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일자리 소멸이 외생적인경우>
일자리 소멸이 외생적인 경우에 비정규직 노동시장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생산의 구조는 노동이 유일한 생산요소이고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이다. 기업의 
일자리에는 고용된 한 단위의 노동력이  만큼의 생산을 하고, 공석의 일자리를 가지
고 있는 기업은 구인비용(vacancy costs) 를 부담한다. 근로자와 결합이 된 일자리
에서는  만큼의 가치를 생산하여 임금(= )을 제외하면  만큼의 이익을 발생시
킨다.결합이 된 일자리는  만큼의 가치를 생산하고 그 중  만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의 확률로 일자리가 해체되어 공석으로 되고 손실의 가치는  가 되고, 
빈 일자리가 된다.    

                    (1)

기업이 공석을 유지하는 경우 공석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공석을 유지하고 있으면
서 기업은  만큼의 공석비용(vacancy costs)을 지불하고 의 확률로 공석이 근로자와 결
합이 되어  만큼의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2)   

노동시장에서 자유진입(Free Entry)를 가정하면 공석으로부터 얻는 지대가 소멸되
도록 기업들은 공석의 수를 유지할 것이므로 다음의 조건을 얻을 수 있다: 
  . 

노동시장의 다른 측면인 근로자의 관점에서 직면하는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이 정
리된다. 근로자는 취업과 실업이라는 상태를 선택하거나 처해지게 된다. 구직자가 취
업이 되면 취업을 함으로서 갖는 모든 소득의 가치  는 다음의 벨만방정식(Bellman 
Equation)으로 표현할 수 있다.     

                          (3)25) 

취업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  의 근로소득을 벌지만  의 확률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데, 그 경우  의 순이익(Net Return)을 얻게 된다. 일자리를 잃은 확률은 정규직

여기에서      은 각각 비정규직(Non-regular worker)과 정규직(Regular worker)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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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정규직이 다르기 때문에    과    라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정규직의 고용유지 

확률은 일자리의 지속확률인  와 동일하지만 비정규직의 고용유지확률은 일자리의 지속확
률보다 낮은  이 됨을 의미한다.26)  

실업상태의 근로자가 갖는 기대소득의 현재가치 는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게 된다. 

                   (4)       

실직근로자는 현재 실직상태에서 편익  를 얻는데,  는 실업자가 받는 실업보험금, 일시
적인 부업으로 벌 수 있는 소득, 취업을 하지 않는 대신에 가사노동을 통한 편익, 여가활동에서 
느끼는 암묵적인 수익 등을 포함한다. 의 확률로 취업이 될 수 있고 그 순이익은  
이다. 실업상태의 근로자가 취업이 되면 부담하는 자산의 순손실(Net Loss)과 반대로 취업근로자
가 실업상태로 이행하면서 경험하는 자산가치의 순손실은 벨만방정식을 풀어서 각각 다음 2개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실업과 취업의 이동과정에서 경험하는 손실(이익)의 
가치가 비정규직에게 작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5)

이 모형의 균형은 실업률, 구인배율과 임금 3 개의 내생변수로 구성되며, 이 내생변수들을 
구하는데 필요한 3개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자리 창출방정식(Job Creation 
Condition)은 일자리와 공석의 가치방정식들에서  와  를 소거하여 얻게 된다. 다음 식 (6)
에서 나타난 대로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고용지속확률이 낮다는 점은 일자리창출조건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 조건은 빈 일자리의 기대비용과 일자리의 기대이윤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시사하는 바는 비정규직이 경험하는 낮은 고용지속확률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창출여건을 
개선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즉,  은 비정규직의 고용종료확률 또는 실직확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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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임금방정식(Wage Equation)은 임금협상에 대한 내쉬(Nash) 균형조건과 다른 가
치방정식을 이용하여 간단한 대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 조건은 취업 및 이직비용
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임금방정식은 그러한 비용들에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Ω


        (7)

여기에서  . 이 결과는 비정규근로자들의 실직확률  이 클수록 
임금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끝으로 정상상태에서 실업자의 수와 실업상태를 벗어나 취업이 되는 
근로자의 수는 동일하다는 조건을 이용하여 다음의 비버리지(Beverage)곡선방정식을 만들 수 있
다. 아래의 비버리지곡선은  의 직접적인 효과는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
지만 최종 결과는 구인배율의 효과에 따라 다르다. 

                  
                    (8)

낮은 고용지속성이 모형의 주요 내생변수인 임금, 구인배율 및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정학을 통하여 논의한다. 3개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3개의 내생변수들의 균형값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임금방정식을 동시에 풀면 두 식을 만족시키는 를 얻을 수 있고 임금
방정식과 비버리지 곡선을 동시에 풀어서 정상상태에서의 크기를 알 수 있다. 두 방정식 
(6) 과 (7)을 임금과 구인배율의  공간에서 그려보면 비교정학결과의 방향을 알 수 있는데, 
비정규직의 고용유지확률이 높다는 사실은 임금방정식을 우하향으로 이동시키게 된다. 그 결과   
를 증가시키고 임금을 감소시키게 된다. 구인배율   값이 크다는 것은 공석이 채워질 확률 
는 감소하고 채워질 때까지의 지속기간- 공석이 빈자리로 남아있는 기간-은 증가하는 반면에 실
업자의 취업확률, 는 증가하게 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얻어진 구인배율   값을 실업-공
석방정식에 대입하여 실업률의 크기를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은 (6) 식과 (7) 식에 대한 비교정학을 통하여 확인되는데,27) 그 
결과는 (9)식과 (10)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먼저, (9) 식에 의하면 구인배율은 비정규직의 실직확
률이 클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0) 식은 임금은 비정규직의 실직확률이 증가하면
서 감소함을 의미한다.28)  

하나의 내생변수만이 남도록 소거하거나 또는 두 식을 개별적으로 전미분한 후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 등이 가능
하다. 예를 들어 (7) 식을 (8) 식에 대입하여 w 를 소거한 후 θ 만의 식으로 표현한 후 전미분울 통하여 (9)식의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θ 를 소거한 후 (10) 식의 결과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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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       (9)

                

  ′

′    < 0        (10)

비정규직의 낮은 고용지속확률은 구인배율을 증가시키고 임금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하
는데, 전자의 결과는 인상적이다. 구인배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고용지속확률이 임금곡선을 이동
시키는데 임금의 하향압력이 기업들로 하여금 구인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8)식을 이용하여 비정규직의 실직확률이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데 그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와   를 통한 간접효과가 있는데, 그 방향은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 ∂∂  . 

이상에서 고용종료확률이 임금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협상력의 크기와 무관하게 나온 결과인
데 만일 협상력이 낮은 경우에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즉, 고용종료확률의 임금효과를 나타내는 
(16)식이 협상력의 크기에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면 아래와 같다. 

                   ∂
∂∂∂ 

 . 

이 결과는 높은 고용종료확률(낮은 고용지속확률)이 임금을 하락시키는 역의 관계는 협상력
이 크면 감소하는 것으로 의미하여 협상력이 낮게 되면 그 반대의 효과를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들은 협상력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근로자들은 높은 고용종료확
률과 낮은 협상력 때문에 저임금 구조를 형성될 가능성이 크게 된다. 이상의 분석내용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정리 >일자리소멸이 외생적인 경우, 비정규직의 높은 고용종료확률은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서 임금과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구인배율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구인배율의 증가는 해당노
동시장에서 기업들의 구인대기 기간을 늘리고, 인력부족률을 증가시킨다. 임금의 하락은 일자리
에서 기대되는 기업의 이윤(= )을 증가시키고, 구인배율의 증가는 빈 일자리의 기대비용 (=
을 크게 한다.      

앞에서 설정한대로 여기에서  은 고용이 종료될 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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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2014년 8월 증감(전년 동월대비)

임금근로 임금근로 임금근로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계 18,240 12,295 (67.4) 5,946 (32.6) 18,776 12,699 (67.6) 6,077 (32.4) 536 405 131 

서울 3,994 2,697 (67.5) 1,297 (32.5) 3,990 2,701 (67.7) 1,289 (32.3) -4 4 -8

부산 1,214 817 (67.3) 398 (32.7) 1,267 855 (67.4) 412 (32.6) 53 38 15

대구 846 594 (70.2) 252 (29.8) 898 618 (68.7) 281 (31.3) 52 24 29 

인천 1,129 760 (67.3) 369 (32.7) 1,164 808 (69.4) 356 (30.6) 35 47 -13

광주 507 313 (61.7) 194 (38.3) 554 334 (60.3) 220 (39.7) 47 21 26 

대전 567 344 (60.7) 223 (39.3) 590 365 (61.9) 225 (38.1) 23 21 2 

울산 442 318 (72.0) 124 (28.0) 441 324 (73.5) 117 (26.5) -1 6 -7

경기 4,649 3,229 (69.5) 1,420 (30.5) 4,829 3,396 (70.3) 1,434 (29.7) 180 166 14 

강원 471 280 (59.4) 191 (40.6) 482 280 (58.1) 202 (41.9) 10 0 10 

충북 514 355 (69.0) 160 (31.0) 553 366 (66.2) 187 (33.8) 39 11 28 

충남 768 512 (66.7) 255 (33.2) 766 520 (67.9) 246 (32.1) -2 8 -10

전북 562 332 (59.0) 230 (41.0) 570 345 (60.5) 225 (39.5) 8 13 -5

전남 495 307 (62.1) 188 (37.9) 493 301 (61.0) 192 (39.0) -2 -6 4 

경북 824 535 (64.9) 289 (35.1) 865 576 (66.5) 290 (33.5) 42 41 1 

경남 1,073 798 (74.4) 275 (25.6) 1,115 798 (71.6) 317 (28.4) 42 0 42 

제주 185 103 (55.8) 82 (44.2) 200 115 (57.3) 85 (42.6) 15 11 3 

주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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